


1.사무엘서, 열왕기와 본질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음

→기본적으로 신명기사가의 역사서를 계승

→but 역사에 대한 다른 강조점을 지님

→동일한 역사에 서로 다른 이해를 보임

2.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(3차례)귀환, 
성벽 및 성전 건축,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의
새로운 설립에 대해 보도

→역대기사가는 포로기 이후의 새로운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표현

→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묘사, 변형, 수정, 해석



1. 역대기역사서의 문제점: ChrG의 존재여부

1) ChrG의 존재: <역대기 상 ∙ 하, 에스라, 느헤미야>

① F.K.Movers + L.Zunz(19세기 초반)

- 대상 1장 ~ 느 13장은 한 역사가에 의해 편집 및
기록되었다고 주장

- 표현법, 문체, 근본사상, 의도에서 광범위하게 일치

② M.Noth + Rudolph + Kellermann 등이 체계화

- ChrG: 반 사마리아적, 친 유다 왕국적



2) ChrG의 존재부정: 역대기 상 ∙ 하, 에스라, 느헤미야는
각각 서로 다른 저자에게 소급됨

① Mowinckel + Hölscher + Pohlmann + Williamson

② 10개의 논증을 제시

- 아래의 도표를 참조



Sigmund Mowinckel
1884-1965

http://upload.wikimedia.org/wikipedia/commons/d/d0/Mowinckel.jpg
http://upload.wikimedia.org/wikipedia/commons/d/d0/Mowinckel.jpg


내 용 역대기 에스라~느헤미야

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 X O

옛 북 왕국 영역에
혼합민족들이

거주했다는 보도

X O

범죄자에 대한
인과응보사상

O X

기적설화들 O X

예언자들의 역할 중요함 역대기에 비해 후퇴

레위인들 관심 레위인의 설교에 多 관심 레위인들이 후퇴

다윗 왕가에 대한 기대 O X

출애굽 전승 드물게 등장 매우 뚜렷이 등장

주제 아담~바벨론까지
재해석된 이스라엘 역사

성전재건시대의 역사

언어, 문체, 신학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



3) 이 때문에 야팟(S. Japhet)은

① 역대기가 에스라~느헤미야 보다 훨씬 후대의 작품
이라고 주장

② 역대기
-반사마리아적, 겨레분열적 교조주의가 아님을 주장

-사마리아 포용적 + 12지파의 통일성을 강조

-“온 이스라엘” : 민족의 일치와 연합, 민족화해를 주장
(남은 자 + 귀환 자)

- 민족 포용적인 통일 지향적 경향성을 지님



4) 하지만 최근의 경향 : 역대기사가가 존재한다면?

① 개인일까? 학파일까?로 구분

→ 역대기사가 = 개인

일반적으로 동의되는 내용

② 단일저자 – P.Welten
제2의 역대기사가가 존재 – K.Galling



5) 역대기역사서의 기록연대

① 여기서 보도되는 마지막 사건은 기원전 400년경에
일어난 사건

② 알렉산더 대제(기원전 336-323)의 팔레스틴 원정에
대한 언급이 없음

③ 헬레니즘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음

④기원전 4세기에 유래된 것인지 3세기에 기록된 것인지
에 대해서 결론을 맺지 못함

∴ 多 부분들이(대상 2-9; 23-27; 느 7; 11-12) 후대에
첨가된 것으로 보임



2. 에스라-느헤미야

• MT - 역대기서보다 앞에 위치
☞ 이유 : 에스라-느헤미야가 사무엘/열왕기를 넘어서는 정보들을 제공

:역대기와 분리된 상태에서 역대기보다 일찍 정경에
포함되었음을 의미

• 역대기: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취급
-에스라~느헤미야: 포로후기 사회상, 즉 예루살렘 공동체의

새로운 성립에 관하여 보도
-포로기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고레스 칙령: 역대하 끝에도

등장하고 에스라의 처음에도 나온다.



1) 명칭과 순서

① 에스라-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에서는
한 권의 책(명칭은 다름)

②

★ 원래 한 권의 책 = 에스라

★★ “            = Esdras β
★★★ 3 Ezrae = 대하 35-스 10; 느 7:72-8:13a
★★★★ 4 Ezrae = 묵시록(내용 : 메시야를 기다림)

히브리어 성경 70인역 성경 불가타 성경

Esra★ Esdras β★★ ⅠEzrae(제1에스라)

Neh★ Esdras γ★★ ⅡEzrae(제2에스라)

Esdras α ⅢEzrae★★★(제3에스라: 외경으로 간주)

ⅣEzrae★★★(제4에스라: 묵시록)



2) 구조

A      스 1:1-6:22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(저항 속에서)

1:1-2:70 포로에서 귀환 → 돌아온 자들에게 정통성이
있음을 시사
(성전, 성전예배의 회복은 귀환공동체에 의해
진행 → 귀환공동체가 원래 이스라엘의 합법
적인 상속자)

1:1-11 고레스의 칙령과 성전기물들을 가지고 귀환

2:1-70 돌아온 자들의 명단

3:1-6:22 성전 건축

3:1-4:22 성전 건축의 시작과 저항

5:1-6:22 저항의 극복과 성전 봉헌



B.      7:1-10:44 율법(언약)에의 의무

7:1-8:36 에스라의 선교 여행

7:1-28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에스라의 여
행

8:1-36 에스라의 동행인들

9:1-10:44 혼혈결혼의 폐지

9:1-15 혼혈결혼의 문제들

10:1-44 회중들의 모임-언약체결-실행

A’      느 1:1-7:4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(저항 속에서)

1:1-2:11 느헤미야의 선교여행

2:12-7:4 성벽건축

2:12-4:17 성벽건축의 시작

5:1-19 사회적 긴장들

6:1-7:4 성벽건축이 계속됨



B’ 7:5-10:40 율법(언약)에의 의무

7:5-72a 돌아온 자들의 명단

7:72b-10:40 언약갱신(장막절 축제)

7:72b-9:37 회중들의 모임 - 율법 낭독 - 회개의 예배

10:1-40 언약체결문제

A”     11:1-12:47 (도시의) 재조직의 완료

11:1-36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으로의 백성들의 이주

12:1-47 제사장과 레위인(제의담당자)의 명단

12:1-26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시대의 제의담당자들

12:27-43 성벽의 낙성(봉헌)

12:44-47 제의담당자들의 공급

B”      13:1-13:31 언약의 이행



2) 구조

① 6개의 주요단락으로 구성 : 크게 2개의 주제가 등장

. A-B / A’-B’ / A”-B”

a.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

b. 율법에의 의무와 이행(언약체결) 



② 모든 단락들은 “예루살렘 도시의 재조직/ 이스라엘
사회의 재조직”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음

. 주제, 시간, 무대, 주인공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통일성
(동일저자)을 보임

. 성전건축 → 성벽건축 → 율법낭독(언약체결, 사회법질서의 확립)
→ 제의담당자들의 확립

. 하나님-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 정립

③ 이스라엘 사회재조직 과정에서 규칙적인 저항사건 有

. 이 세력들은 지체시킨 요인에 불과, 결정적이지는
못함(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)



3) 자료들

• 에스라-느헤미야의 저자는 포로후기에 생성된 여러
문서들과 이름목록들을 활용

① 아람어 자료

a. 고레스 칙령(에스 1:2-4) – 히브리어로 기술되었음

- K. Galling : 1)귀환과 관련된 칙령 2)성전재건과 관련된 칙령

이 한 저자에 의해 결합됨을 주장



- de Vaux는 이 칙령이 유대인 서기관의 작품이거나
Chr이 아람어 원본을 번역해 놓은 것으로 파악

- Hölscher는 저자가 6:3-5에 근거해 임의로 복원,
작성한 것으로 여김

b.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진정서와 답장조서(스 4:8-6:18)

-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성전건축의 문제점에
대해 고소한 글: “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는

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왕은 손해를 입을
것이다.”

- 왕은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조처함



- 성전재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, 
원인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님

- 우리 성경에는 아람어로 기록됨, 그러나 원본의
의미는 아니다. 아마도 저자에 의해 친유대적
관점에서 기록되었을 것

→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 : 권위와, 진실성을 부여

c.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(스 7:11-26)

- 아람어로 되어 있음(원본은 아니다)
- 모세5경의 탄생 배경(페르시아의 종교정책) 



② 에스라 자서전/ 에스라 회고록

- 스 7-10장과 느 8-10장에 에스라 자서전이 등장

∙ but 1인칭-3인칭의 변화가 눈에 띔

∙  스 7:1-26; 10; 느 8장 ~ 3인칭으로 등장
스 8:1-9:15; 느 9-10장 ~ 1인칭으로 등장

∙ Meyer/Rudolph : 1인칭으로 된 부분을 에스라
회고록, 에스라 자서전이라 칭함

∙ Mowinckel : 문체의 변화는 단순히 문학적 수단
∙ Zenger : 1인칭 보도는 원본, 3인칭 보도는 편집추가

부분



③ 느헤미야 자서전(느헤미야 회고록)

- 느 1-7; 11-13장(느 1:1-7:5; 11:1-2; 12:27-13:31)

- 예루살렘 성벽건축을 위한 조처들이 기록됨

- 1인칭보도로서 다른 3인칭 보도와 뚜렷이 대조

- 내용적으로 매우 상세함, 에스라 회고록보다 문체적 독특성이 뛰어남

-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유다 지방의 정치, 사회, 종교적
상황을 알리는 역사적인 자료로 평가



- 이 안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(6:14; 13:29)
• 대적자들의 행위를 보복해달라는 기도
•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의 이웃국가들(2:10,19)과
심지어 동족들(6:10ff)과 얼마나 격렬한 투쟁을 했는가를 보여줌

④ 기타자료들

- 인구조사목록(스 2) : 
귀환목록(총 42,360명 + 노비 7337 + 가수 200)

- 성벽재건사업에 종사한 자들의 목록(느 3:1-32)



4) 에스라-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

① 바벨론

- 587 : 예루살렘 성전 파괴, 상류층의 바벨론 유배

- 560 : 여호야긴의 출옥

- 539 : 고레스(539-529)의 바벨론 정복



② 페르시아

- 538 : 고레스 칙령, 성전의 재건축(스 6:3-5)
유배자들의 귀환 시작

- 520-515 : 제2성전 건축
(스룹바벨과 예수아 ~ 스 3-7장; 학개)
⇒야웨의 화려한 명예회복

- 465-424 : 아닥사스다 1세



- 445 :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, 성벽 건축(느 1-7)
→ 예루살렘의 명예회복

▶ 느헤미야 = 페르시아 궁정의 음료담당관

⇒ 後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됨

⇒ 간청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
건축하라는 전권을 부여 받음

- 433(428) : 예루살렘에서의 느헤미야 선교활동의 끝



- 398 : 에스라 시대

∙ 예루살렘에서 에스라를 통한 유대 율법(하늘에 계신
하나님의 율법 - 신명기, 제사장 문서, 5경 전체)의
공포와 인정(스 7; 느 8-10)

∙ 에스라 - 페르시아의 관직을 갖고 있었으며, 
율법서기관 출신으로 여겨짐(스 7:12)

∙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유대종교의 공식적, 법적
인 인정

∙ 일부 학자들 → 에스라의 활동시기를 느헤미야 보다
앞선 기원전 458년경으로 생각



5) 신학적 메시지

① 에스라-느헤미야

- 포로후기 유대의 중심인 <예루살렘>과 <성전>
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주는 역사적
자료로 간주

- 책은 명확한 신학적 구조를 보임: 정점은 이스라엘
사회 내부의 갱신(회복)이 되도록 구성



- 多 저항에도

1)성전 재건(스룹바벨+예수아)

2)혼합결혼으로부터 공동체 정화(에스라)

3)성벽 건축의 완성(느헤미야)

4)언약갱신, 조직완료, 율법준수(이행)



<성전, 성벽재건, 율법선포> 

∙ 포로후기 유대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사건

∙ 성전 - 야웨의 구원사의 계속성을 알리는 가시적 표시

∙ 성벽 - 군사적 안전을 말하고 있음

∙ 율법 - 백성전체를 통일시키는 사회적, 공공적 의미를 지니게 됨

- 율법=새이스라엘의 내적, 불가시적 매개체

⇒ 에스라-느헤미야는 율법에 대한 충실(혼혈결혼 거부, 안식일 준수,
성전 제의참여, 축제참여)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
제공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한 것



-이제 이스라엘 종교는 <법의 종교>(religio licita)가 됨

: 기원전 5세기의 상황은 그 이후 ’신정주의,’ 
‘제의공동체’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.

: 공동체는 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었다



② 이방인들과의 혼혈결혼을 반대함으로

- 종교적-민족적으로 구별된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
찾으려고 노력
: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들로부터의 분리가

필수적이라고 생각함

- 참고) 에스라~느헤미야서는 본토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공동체와

귀환 포로공동체 사이의 헤게모니 갈등을 보여줌
: 귀환 포로 공동체가 새로운 ‘참 이스라엘’이 되고 새로운
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민의 순수혈통을
지켜야 한다고 주장/1)혼합결혼 금지 2)안식일 엄격준수



가. 성벽재건: 군사적인 안보를 의미
나. 성전재건, 이방여인과의 결혼 금지

: 종교적, 민족적 결속을 요구

: 특히 사마리아 북쪽 지방에서 온 여인과의 결혼으로
인종이 섞이고 국경이 모호해짐

∙ 대제사장의 가족마저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
-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사람
산발랏의 사위가 됨(느 13:28)

-이를 느헤미야가 내쫓아 버림
∙ 에스라+느헤미야는 종교적, 민족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
공동체를 형성시키려고 노력

∴ 특히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족속들과 강력한 대결을 펼침
→ 강한 반사마리아적 경향
→ 사마리아인 ⇒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



- K. Galling

“역대기를 포함한 ChrG는 사마리아인에 대항한
논쟁적 작품이다.” (반사마리아주의적)

- W. Rodolph

“이 작품(ChrG)의 의도는 사마리아인과의 논쟁에서
유일하고 합법적인 왕권과 유일하고 합법적인 제의
장소를 가지고 있는 유다 만을 참된 이스라엘로 서술
하는 것이다.”       



③ 에스라-느헤미야는 출바벨론 사건을 제2의 출애굽
사건으로 보고 있음

- 에스라~느헤미야에서 “구원사 유형론”을 보게 됨

- 출애굽 전승과 시내산 전승이 자주 언급

- 이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, 약속의
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은 바벨론 땅으로부터
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실 분이다.



<관련 성경구절>: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킴

a. 스 1:5-6  

유배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의 이웃들이
귀중품과 가축을 선물로 주는 사건

b. 스 1:7-11  

고레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
가져왔던 성전기구들을 유다의 대표자인 세스바살
에게 내주는 사건



c. 느 9장의 참회시 : 

→ 신 26:5-9; 수 24:2-13의 “구원사 신조”와 밀접
히 관련

:하나님이 고난 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
애굽에서, 광야에서, 가나안 땅에서, 구원의 은총
을 베푸셨다

→ 구원사를 재진술 함 : 

“부르짖음-구원”의 구원사도식이 재진술
(여기서 새로운 주제 : “율법에 대한 불순종”의

주제가 추가)


